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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공포 투쟁은 윤석열 퇴진 투쟁”
노조법·방송법 거부권 저지 총파업·총력투쟁대회 … “노조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윤석열

에게 개정 노조법·방송법의 즉각 

공포 촉구하며, 대통령 거부권 저지

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였

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연맹들은 11월 20일 오후 서울 광화

문 네거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

포, 거부권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은 대회사에서 “노동자는 노조 활

동 손해배상 가압류로 핍박당했다. 

노동조합 말살 주범 노조법 2·3조 

개정은 온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국민의 명령을 어기고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정권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노동법·방송법 즉각 공포라는 국민

의 명령을 받아 싸울 것이다”라면

서 “윤석열이 거부한다면 총파업 

투쟁과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경고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

사에서 “2003년 당시 금속노조 경

남지부 조직부장으로서 두산중공업 

민주광장에서 손배 가압류로 인해 

분신한 배달호 동지의 시신을 봤다. 

참담하기 그지없었다”라며 “이날

부터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

정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워왔다”

라고 울분을 토했다.

홍지욱 부위원장은 “지금껏 손배 

가압류 때문에 수많은 동지를 떠나

보냈다”라면서 “노조법 2·3조 공

포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퇴진을 앞당기자”라고 호소했다.

개정 노조법, 방송법 공포 투쟁 

선언문을 낭독한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

대표인 남재영 목사는 광화문빌딩 

앞에서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를 요

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시민, 사회, 법률, 인

권단체들은 같은 장소에서 문화제와 

노숙농성 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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